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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억압을 탐구했다. 

먼저 그동안 수행한 연구와 최근의 변화를 토대로 중국 정부와 소수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억압을 고찰했다. 보이는 억압에서는 한어 교육

의 확대, 소수민족 언어의 제재를 비롯하여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배제

된 고등교육의 확대를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억압에서는 도시화, 현

대화를 앞세운 도시개발, 중앙정부의 교육을 받은 소수민족 출신 간부

의 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서 유럽에 맞선 라틴아메리카의 억압과 

저항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는 문화 다양성의 억압을 중

국 소수민족 보다 먼저 경험하고, 이를 이론으로 성숙시켰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고민과 경험은 중국 소수민족

의 미래와 자신을 변호할 이론으로 가공되는 데 참고할 점이 많다. 물

론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문제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

리카에서의 경험과 자아 비판적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특수

성을 확장시켜 생각할 단초이다. 특히 유럽에 의해 문화적으로 잠식되

어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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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지 그리고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싶었다. 중

국 소수민족의 실태와 라틴아메리카의 억압과 저항을 통해 우리의 민

낯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추구할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했

다.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의 주장처럼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 더하여 

다양성과 자유에 대한 성찰, 상호 존중의 마음, 중국의 상황에 기초한 

화이부동의 자세도 중요하다. 결국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과 억압

의 문제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와 라틴아메리카의 선주민뿐만 아니

라 미국의 아시아인, 한국에서의 외국인 문제로 확장되어, 다양한 구

성원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모두의 문제가 된다.

주제어: 공동체, 다양성, 억압, 중국 소수민족, 라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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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공동체의 정의와 구분, 나아가 공동체의 경향이나 바람은 다양하

다.1) 너무 다양해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거론되

기도 한다.2) 하지만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성되기

에, 공동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성향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함 속에 조화나 혼란 혹은 통일된 모습으

로 존재하고, 개중에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존재하는 공동체가 선망

의 대상이 된다.

유네스코(UNESCO)는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또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의했다.3) 이

1) 김덕삼, ｢공동체의 추구와 실현에 대한 성찰: 중국 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
대학 66 (2022), pp.174-175.

2) 하르트무트 로자 외, 공동체의 이론들, 곽노완ㆍ한상원 옮김 (서울: 라움, 2019), p.10.

3) 2005년 10월 20일 15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표
와 4개국의 기권표를 제외한 압도적 찬성표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
성 보호 협약(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UN
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http://www.unesco.or.kr/n
ews/kdiv_declare.doc, 2009. 10.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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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동체에 적용하면 문화는 공동체의 성격을 나타내고, 함께 사는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다.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약소한 문화는 존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

성을 지키기 위해 2005년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문

화 다양성이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개인적, 집단적 풍요를 위한 자

원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하여, 여러 구성

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기 위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4)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문화 획일주의나 공

동체의 혼란을 지양한다.

공동체에서 약소 문화의 존재 위협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데, 조

금 자세히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간단하지 않다. 그 가운데에는 문화 다양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상황의 의도적 유도라는 문제도 있다. 겉으로는 다양

성을 존중하면서, 속으로는 그럴싸한 미명아래 다양성의 가치가 뒤로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특정 문화에 대한 

‘억압’이 노골적으로 전개된다.

억압은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

름.”이다. 억압이 좀 더 강해지면 ‘강압’이나 ‘탄압’으로, 약해지면 ‘압

박’이나 ‘억제’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억압은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물론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억압이 갖고 있는 통제

와 조절의 기능이 필요하다. 자기 맘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경우가 공동체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와 억압의 문제를 

4) 다양한 약소 문화를 국제법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근거 장치가 처음 
마련됐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의 과정이 문
화 정체성의 표현과 창조성의 새로운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동시에, 약자의 문화
를 소외 또는 약화시키고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여, 문화 
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덕삼, 문화의 수용과 창조 (성남: 북코리아, 2013),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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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하나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일방적 비

판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분법적 접근 혹은 현실과 괴리되어 진행하

는 이상에 근거한 비판을 지양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 억압에 대한 논의를 중국 소수민족의 관찰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그동안 수행한 연구와 최근의 변화를 토대로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억압을 고찰하며, 공동체를 위한 보다 나은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일방적 비판이나 바깥의 시선

에서 행하는 단정적 결론만이 최선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유럽의 식민지로서 고유의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겪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를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인과 유럽문화에 맞선 

선주민과 이들의 억압과 저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화 다양성의 억압

을 경험하고 이를 이론으로 성숙시킨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고민

과 경험은 참고할 점이 많다. 특히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 자신들 고유

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억압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의 논의는 중국 

소수민족의 미래와 자신을 변호할 이론으로 가공될 가능성이 크다.

분명,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문제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커

다란 관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험과 비판적 연구와 이론

은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특수성을 확장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나

아가 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억압의 전개, 예를 들어 저항, 

내부갈등, 수용, 일체화 같은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미래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찰의 과정 

속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그래서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 라틴아

메리카의 선주민,5) 미국의 아시아인, 한국에서의 외국인 문제로 확장

5) 라틴아메리카라는 호칭부터가 문화 다양성의 억압 잔재인지 모르겠다. 명명은 프랑
스 나폴레옹 3세였고, 이를 통해 라틴 족인 프랑스의 지위를 높이고자 했다. 자연스
레 이곳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종교, 언어, 제도 등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반면 북미인 앵글로아메리카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유럽인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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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바람직한 공동체가 추구할 문화 다양성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

을 것이다.

Ⅱ. 중국 소수민족의 억압과 실태

1. 보이는 억압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억압을 고찰하는 본 

장에서는 억압을 ‘보이는 억압’과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구분하여 고

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주로 지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강압에 의한 

보이는 억압이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억압이다. 이에 대

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보이는 억압은 대개 노골적이다. 억압 주체가 강한 힘을 쥐고 있을 

때 시행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한어로 대체시키려

는 일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이는 억압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중

국어(中國語)와 한어(漢語)는 다르다. 중국어는 중국이란 국가의 언어

이고, 한어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어가 중국

어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민족 언어의 사용은 제한되었다. 과거 민족 

언어의 사용 제한은 보이는 억압보다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 진행되

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는 억압으로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2020

년에는 중국어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몽골어 사용에 제한이 걸렸다. 

물론 이에 대하여 몽골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이를 두고 내몽골에 대

한 문화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기 전에 거주한 8,000만 선주민, 강제로 끌려온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배
제되어 있다. 그래서 중남아메리카라는 호칭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
에서 참고한 많은 책들과 연구소가 ‘라틴아메리카’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기에, 본
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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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이멍구 교육당국은 개학을 앞둔 지난달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간 몽골어로 가

르치던 ‘중국어’ 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치는 ‘어문’(국어) 과목으

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과 후년부터는 각각 도덕ㆍ법치

(정치)와 역사 과목도 기존 몽골어에서 중국어로 수업언어를 바

꾸기로 했다. 교과서는 중국 당국이 펴낸 통합 국정교과서를 사

용한다.6)

중국 당국의 민족 언어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신강(新

疆)위구르와 티베트자치구에선 2017년과 2018년부터 이런 제도가 도

입됐다. 나아가 이쪽 지역의 탄압과 착취를 기록한 글에서는 이들을 

강제연행하고, 재교육 시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민족 언

어 사용의 금지와 억압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조금의 자비도 없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재교육 시스템의 가

면을 쓸 것인가7)

위구르족 인구가 다수인 일부 지역에서 5세 이하 아동의 70

퍼센트가 보통화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정 유아원/유치원’에 

수용되어 있으며8)

 

수감자들은 온종일 중국어를 공부했다. 카자흐어와 위구르어

는 허용되지 않았다.9)

이들의 현실은 다른 어느 지역 소수민족보다 참혹하다. 신장 위구

르 디스토피아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강제연행과 감금, 그리고 이

들의 민족성을 제거하는 재교육 등을 폭로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민

6) 전정윤, ｢“몽골어 대신 중국어 써라” 중 이번엔 몽골족 문화말살?｣《한겨레신문》 
2020. 9. 7. 수업 뿐만 아니라 입시에서도 도덕ㆍ법치 등 3개 과목 시험은 몽골어가 
아닌 중국어로 대체된다. 2023년 고입 시험과 2025년 대입 시험부터 적용된다.

7) 대런 바일러,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홍명교 옮김 (서울: 생각의 힘, 2022), p.83.

8) 같은 책, pp.125-126.

9) 같은 책,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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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서는 국가권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10) 출산율 제한부터 민족 언어의 사용 제한과 중국어의 

사용 강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11)

요녕(遼寧)성 등 중국 동북지방 일부 조선족 초중학교에서는 2020

년 가을 학기부터 어문 교과목에서 전국 공통 교과서를 도입했으며, 

이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내몽고자치구 교육청은 3개 

과목의 국가 공통 교재가 애국심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고 설명했다.12) 물론 중국 중앙도 민족 언어 사용 제재 비판을 반박

하고 있다. 조용(趙勇)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은 다음처럼 

말했다. 

사용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최선의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

들의 사용을 관심하고 지지하는 외에 ‘중국어 자원 데이터베이

스’를 별도로 설계하여 이런 언어와 문자를 수집ㆍ정리ㆍ개발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소수민족 민중들이 자체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자체 언어로 일하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

가 없고, 서방 언론이 의도적으로 먹칠하는 이른바 문화멸종 문

제는 전혀 없습니다.13)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수긍

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것은 서방 언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문화 

10) 같은 책, p.88.

11) 같은 책, “수용소 시스템이 시작된 이래로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는 무슬림 재생산 권리의 제한으로 인해 위구르인의 출산율이 50~80퍼센트 급감했
다.” p.89-90, 이러한 자료는 서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박도 있다.《YouTube》, ｢BBC News｣ (https://www.youtube.com/
watch?v=_5wDiyWwkqs, 2020. 9. 7. 검색).

12) 김윤구, ｢중국, 소수민족 학교서 ‘중국어 수업’ 확대…입시도｣ 《연합뉴스》 2021.
2. 8.

13) 중국의 헌법과 국가공용언어문자법은 국가가 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할 수 있는 법
적 지위와 소수민족이 자체 민족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CRL Online》, ｢중국 소수민족 인권상황 사상 가장 좋은 시기
에 있다｣ (https://korean.cri.cn/2022/08/18/VIDEEMR4dnYpLT01SCn3y15a220818.
shtml, 2022. 9.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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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억압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2020년 말에는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관할하는 국가민족사무위

원회 수장에 소수민족을 앉히던 관례를 깨고 한족을 임명했다.14) 또

한 과거 시행하던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 정책을 축소했다.15) 이

에 대하여 장모(張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정책법규연구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기초교육 균형화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

어 소수민족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자원이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에 따라 일부 성과 자치구에서

는 자체 성과 자치구 내에서 소수민족 수험생들에게 보편적 특

혜성 가산점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지금 이미 정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산점 부여 지역ㆍ대상ㆍ여건을 보다 정확

하게 정립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6)

위의 말에서 소수민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은 소수민족 교

육이 중앙 정부의 교육 체계 안에 통제되고 있음을 말한다. 물론 이러

한 교육 내용에는 억압의 정당성과 중앙정부의 이념과 가치가 내재되

어 있을 것이다.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 중앙의 자신감에서 비롯한다.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과 이탈을 방

14) 김윤구, ｢중국, 소수민족 학교서 ‘중국어 수업’ 확대…입시도｣,《연합뉴스》
2021. 2. 8.

15)《인민넷》(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987659.html, 2022.
9. 8. 검색), “첫 번째 경우, 일부 교육자원이 비교적 균형적인 성에서는 소수민족 대
학입시 가산점정책을 폐지했다. 두 번째 경우, 일부 성에서는 가산점범위를 변강, 산
간지대, 목축지역, 소수민족집거지역에서 고등학교교육단계에 전학해온 소수민족수험
생으로 조정했다. 세 번째 경우, 일부 성에서는 분산거주지역의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
산점을 폐지하고 가산점범위를 집거지역의 소수민족수험생으로 축소시켰다. 네 번째 
경우, 일부 성에서는 지역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바 지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
되면 한족수험생이든 소수민족수험생이든 모두 가산점을 부여한다.”

16)《CRL Online》(https://korean.cri.cn/2022/08/17/ARTIakEJqcxj8LDNS7dMVVO
v220817.shtml, 2022. 9.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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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예전의 장치들이 불필요해졌다. 그만큼 중국이 강해졌다. 

물론 이러한 것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

에서도 발견된다.

2. 보이지 않는 억압

 

앞서 보이는 억압을 언급했지만, 보이는 억압도 때론 보이지 않는 

억압과 연계되어 작동한다. 억압이란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결

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억압은 양면성을 갖는다. 그곳의 발전과 삶

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 사람도 편이 나

눠지고, 억압을 주동하는 무리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전통의 것은 현대의 것보다 불편하다. 대개 과거의 낡은 환경은 전

통과 연결되거나 소수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

는 것은 소수민족 정체성이나 전통과 무관한 현대적 편리함, 실용성, 

특수성이 배제된 가치와 미적 특징이다. 

도시개발, 도시화, 현대화, 정보화 등의 명분 속에 낡은 전통을 제

거하는 작업은 내부적으로도 환영을 받는다. 굳이 소수민족의 상황에

서 찾지 않아도, 한국의 70년대를 수놓았던 새마을 운동에서도 이러

한 형태를 엿볼 수 있다.17) 물론 이러한 개발과 발전은 소수의 것만 

표적으로 삼지 않겠지만, 애석하게도 결과적으로 소수의 것은 살아남

기 어렵다. 

거주 공간에는 국가 주도하에 새로운 도로와 건축물이 들어선다. 

낙후한 상태로 둘 수 없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서 얻는 

경험도 변한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 속에, 전통과 다양성은 현대

17) 새마을 운동은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
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새마을운동 노래 가사 2절이다. 산업화에 전념하던 당시, 
도시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하려 
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주택 구
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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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영

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탐탁지 못한 면이 있다. 

장소가 소수민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 있다.18) 그 

속에서 장소의 변화, 즉 장소를 변화시키면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의 문화와 습속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의 변화에서 장소에 

거주하는 이들로부터 거부되는 것도 있지만, 환영받는 것도 있다. 

보이는 억압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보이지 않는 억압은 

그렇지 않다. 대게 내부에서 동조가 일어나고, 대립의 구도가 내부와 

외부가 아닌, 차츰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전개된다. 더구나 외부의 

억압을 지지할 세력과 상황이 내부에 만들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인다. 

운남성 이족(彝族) 자치현에서 대학 학력인구의 변화를 보면서, 이

러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현(縣)의 상주인

구 가운데 대졸(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0,177명, 고졸

(전문학교 포함)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22,868명이다. 2000년과 비교

하면, 10만 명당 대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564명에서 4,133명,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5,817명에서 9,288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만 15세 이상의 문맹인구는 10,080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7,506명 정도 감소했고, 문맹률은 7.85%에서 4.09%로 3.76포인트 

하강했다.19) 학력 수준의 증가와 문맹인구 수의 감소가 뚜렷하다. 물

론 여기서 기준으로 삼은 언어는 한어지, 소수민족 언어가 아니다.20)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교육을 대학에서는 한족 언어로 받는다. 

과거 초중고에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민족학교가 존재했

다. 하지만 학생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중국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18) 김덕삼, ｢도시화와 중국 소수민족의 한화(漢化)｣, 인문과학연구 34 (2018).

19) 김덕삼, ｢석림이족자치현(石林彛族自治縣)의 변화 환경과 전망｣, 한중사회과학연구 
10-3 (2012), p.133.

20) 과거의 자료를 참고했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대학 진학 추세가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중국 중앙이나 소수민족 개인이나 
누구나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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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때문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억압이 자연스레 

작동하고 있다. 이미 구조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으

로 행동할까? 나아가 이들이 소수민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소수민족 

지역의 공무원이 된다면 어떨까? 과연 이들에게 민족의 미래 결정권

을 맡길 수 있을까? 소수민족과 중앙정부의 대립적 관계에서 이들은 

어디에 위치할까? 외모는 소수민족이지만 생각은 중앙정부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문화 계승의 선택권을 맡기는 것이 옳을

까? 의문은 다양하게 계속 이어진다. 문화 다양성 억압으로 촉발된 파

생적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중국 중앙은 소수민족지역의 공무원에 소수민족 출신을 우대하여 

나름의 자치를 보장한다. 위의 언어사용과 비슷하다. 대외적으로는 자

율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처럼, 자치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실은 운남 이족 자치현(自治縣)의 공무원 비율에

서도 가늠할 수 있다. 15개의 자치현을 중심으로 소수민족 공무원 비

율과, 과급(科級)이나 처급(處級)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비율을 보면, 

중국 전체에 비해 이곳의 소수민족 공무원 점유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무원

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도 발견된다. 전

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대표 선출은 규정된 인구수에 따

라 선발하지만, 소수민족에게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표를 선출하게 

하여, 모든 소수민족이 자신의 대표를 갖도록 한다.21) 

소수민족 자치 지역은 소수민족이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

21) 2002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민족 성분을 분석한 결과 
소수민족은 428명으로 전체 대표총수의 14.36%, 2008년 제 11기에는 411명으로 
전체의 13.76%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 숫자로 보았을 때, 소수민족이 중국에서 차
지하고 있는 약 8%의 비율보다 두 배 정도 많다. 그리고 1990년에 비해 2007년의 
인구조사결과 소수민족이 약 1,523만 명 정도 증가했고, 전체 인구에서의 점유율도 
8.01%에서 8.41%로 증가 했다. 김덕삼, ｢운남성 이족 자치현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수민족의 실태 연구｣, 중국학논총 36 (2012), pp.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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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물론 가시적인 숫자와 통계, 몇몇 정책만으로 소수민족을 배려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들이 갖

고 있는 생각, 정체성이 더 큰 문제다. 소수민족 언어 사용이 제한되

고, 소수민족 정체성이나 전통과 무관하거나 때론 이에 반하는 고등교

육을 받은 이들의 사고는 이미 소수민족을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이들은 중앙의 의견과 생각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소수를 대변

하기보다 소수의 위치에서 중앙의 생각을 전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이는 억압이나 보이지 않는 억압이나, 결국 

소수의 문화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소수민족 공동체에서 억압은 

강압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침략과 지배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오랜 관계 속에 보이

지 않는 관계가 설정되고, 보이지 않는 억압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

아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소수민족의 상황은 다양하다. 티베트자치구나 신강위구르자치

구의 경우처럼 강한 억압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소수민족의 대립, 한족과 소수민족의 대립, 소수민족 내부의 대립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립이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강한 억압의 

흔적을 지우며 대내외적으로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을 선전하고 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현혹되어 넘어가기 쉽다. 

정부가 승인한 절도의 한 유형인 이 징발시스템은 중국어 지

식이라는 문화적 자본의 선물로 ‘신장을 원조’하는 ‘빈곤 경감’

이라는 미사여구로 정당화된다. 또는 구금자들이 훈육된 산업 

인턴의 ‘인생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는 한족 공장 소유주로 포

장된다. 굴지의 한 관료는 자신이 쓴 글에서 구금 공장단지에 

대해 찬양하면서, ‘투르크계 무슬림 농민과 양치기들이 공장에 

도착하자, 짚신 대신 가죽 신발을 신은 산업 노동자가 되었다’

고 썼다.22)  

22) 대런 바일러, 앞의 책,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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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확장된다. 이들의 삶에 대한 국가 주도의 한족 독점 기업 

권력의 도입은 민족과 계습의 차이를 넘어 공장 노동의 소외를 가속

화한다.23) 소수민족 문제는 다양한 파생문제를 양산하지만, 결국 지

금 중국의 추세와 소수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하나의 중국으로 융합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민족 융합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면 빠른 결과

를 볼 수 있지만, 많은 저항과 반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

가 동의하여 협조하는 방법은 다소 느리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만만디’라는 말처럼, 중앙은 다소 느긋한 전술을 펼치겠

지만,24) 당근과 채찍, 보이는 억압과 보이지 않는 억압의 조율 속에 

변화를 유도하며 문화 다양성을 하나의 중국에 맞추고자 하는 목표에

는 변함이 없다. 마치 중국 정치 체계가 공산당 주도하의 다당제인 것

처럼, 중국 중앙 주도하의 (여기서 중국어가 한어가 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민족문화 체계를 이룰 것이다. 결국 소수민족의 문화 

다양성은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고, 그 과정 속에 소수민족 언어도, 소

수민족 교육도, 소수민족 자치도 하나의 표준에 점차 맞춰질 것이다.

Ⅲ. 라틴아메리카의 억압과 저항

1. 억압의 전개와 깨달음

중국에서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사이의 관계는 근대이후 극심해진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와 닮았다. 이를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와 비

23) 같은 책, p.149.

24) 비단 국내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 문제에서도 그렇다. 넓은 영토와 자원을 
소유한 여유인지 모른다.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과 억압 / 김덕삼 191

교하며, 그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보면, 소수민족에게 가해지는 문화 

다양성 억압의 전개와 대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지

내고 있다. 식민 지배 속에서 이들의 문화는 유럽의 문화에 잠식되었

고, 심지어 자신들의 문화를 읽고 생산하는 이론조차 유럽의 이론에 

오염되었다.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 1934~)은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인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서구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행여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당시

의 상황을 언급한다.

우리가 공부한 철학은 그리스에서 출발했고, 그리스는 까마득

히 먼 우리의 기원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메리카 선주민 세계에

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우리를 가르친 어떤 선생님도 철학의 

기원과 아메리카 선주민을 연관시키지 않았다.25) 

하지만 그는 아르헨티나를 떠나 낯선 유럽, 자신들 문화의 기원이

라고 여기는 유럽에 가서 자신과 유럽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확장되어 빈곤의 본질이 ‘억압’이라는 깨달음 

속에 그는 해방철학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는 필자가 만난 중국 소수민족 친구들의 깨달음과 닮았다. 그 가

운데 몽고족 친구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자신이 특별한 소수민족이 아

닌 그저 평범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다고 한다.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의 대척점에 있었던 만리장성을 보고도, 우리의 만리장성이라

며 서슴지 않고 자랑했다. 그의 머릿속에 몽골 제국의 역사와 정체성

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북경이라는 대도시에서 대학과 대학원

25) 엔리케 두셀, ｢해방철학의 관점에서 본 트랜스모더니티와 상호문화성｣, 우석균 엮
음,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다 (서울: 그린비, 2021)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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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니며 소수로서의 특별함을 절감했다. 급기야 졸업 후에 이 친구

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해, 출판사에서 글을 쓰고 책을 만

드는 일에 투신했고, 몽고족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한 환경(몽고족 교육기관)을 찾아, 직장에서 멀

리 떨어진 곳도 마다않고 이사했다. 

약소 문화는 억압을 받는다. 그 억압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

나 종국에 이들의 문화는 사라진다. 식민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에 체계적인 억압을 자행했다. 식민지가 갖고 있던 문화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제거했다. 

그래서 “억압에 뒤이어, 지배자의 표현 양식 및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앙과 이미지가 강요되었다. 이들은 피지배자의 문화 생산을 방

해”하였다.26) 즉, 선주민의 문화를 억압하고, 지배자의 문화를 이식했

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군사력과 기술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 패

러다임과 주요 인식적 요소들을 모든 문화 발전 방향의 규범, 특히 지

적ㆍ예술적 규범으로 강요하였다.”27) 이러한 과정은 잔모하메드가 지

적한 “제국주의가 식민적 단계에서 신식민적 단계로 진행할수록 물리

적 폭력보다는 인식론적 폭력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지배자의 생

산양식과 가치체계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헤게모

니적’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주장과 통한다.28) 

유럽화의 과정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의 자원

적(自願的) 한화(漢化)에서도, 일제의 문화통치에서도 발견된다. 점차 

보이는 억압에서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전환되며, 문화를 보는 자신들

의 관점이나 근거 자체가 지배자가 이식한 것으로 변한다. 자신의 문

26) 아니발 키하노, ｢식민성과 근대성/합리성｣, 우석균 엮음,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다 (서울: 그린비, 2021), p.25.

27) 같은 글, p.27.

28) JanMohamed, Abdul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81.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파주: 
살림, 2022), p.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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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표현하고, 이를 이해하는 틀이 바뀌면, 자신들의 문화가 좋게 보

일 리 없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적 억압과 집단학살(genocidio)로, 

아메리카의 수준 높은 문화들은 고작 구술성에 입각한 비문자 하위 

농촌문화로 격하되었다.”는29)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비하하고 무시하

는 과정이 전개된다. 

스스로의 부정이 시작되며, 문화는 동화된다. 이 역시 중국 소수민

족 사회의 변화에서 지적한 자원적 한화와 닮았다.30) 이러한 변화는 

결국 라틴아메리카에 비유럽적 문화의 상상계가 존재하는 것을 어렵

게 했고, 독립적인 비유럽 문화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억압을 통한 변화에는 피억압자를 유인하는 매력적 요

인이 있다. 이는 앞서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고위직 공무원 배치, 도

시화와 현대화를 통한 소수민족지 개발과 비슷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먼저 피지배자 일부를 선택적으로 가르치며 이들을 권력 중심으

로 포섭한다. 포섭된 이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부지불식중에 유럽 문

화가 권력에 접근할 매혹적인 것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매혹은 

확장된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인과 동일한 물질적인 혜택과 권력을 누리

기 위한 방법이었다. 요컨대 문화적 유럽화란 자연을 정복하는 

방법, 즉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31) 

라틴아메리카의 선주민과 이들의 상류계층은 유럽화를 통한 발전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의 주된 도구는 ‘억압’보다 오히려 이러한 

‘매혹’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소수의 혹은 힘이 없는 민중문화

는 국가 체제 안에서 억압당하고, 지배자에 의해 사라져 버리기 쉽다.32)

29) 아니발 키하노, 앞의 글, p,26.

30) 김덕삼, ｢장의 변화를 통한 중국 소수민족의 자원적 변화 고찰｣, 중국연구 58 
(2013).

31) 아니발 키하노, 앞의 글 p.26.

32) 민중문화는 민속, 음악, 음식, 복장, 축제, 영웅에 대한 기억, 해방적 사상, 정치적-
사회적 조직들을 지칭했다. 엔리케 두셀, 앞의 글,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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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압의 확장과 비판

페루 출신의 아니발 키하노는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인식론적 탈식민화’가 필요하고, 식민성의 감옥에서 상호문화적 관

계들을 해방시키고, 이를 위해 ‘자유’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를 생산, 비판, 변화, 교환할 수 있는 자유와 불평등, 차별, 

착취, 지배로 점철된 모든 권력에서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33) 

1970년대와 80년대의 종속이론이 정치와 경제의 문제에 집중했다

면, 현재의 탈식민주의는 인식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인식적 결

별, 즉 인식적 불복종이 필요하다. 인식적 불복종은 경제를 식민화시

키는 전지구적 설계, 군주ㆍ국가ㆍ교회 등의 권위, 경찰과 군의 강화, 

언어ㆍ사유ㆍ신앙 등의 지식과 존재(주체성)의 식민화 등을 경험한 이

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획인 탈식민적 선택으로 이끈다. 즉, “인식적 

불복종은 우리를 다른 장소, 다른 시작, 다른 공간으로 이끈다. 가령 

그리스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화 그리고 대규

모 아프리카 노예무역으로 이끈다.”34)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지

식인은 근대성의 이면에 식민성이 있음을 지적하고,35) 유럽중심주의

에서 벗어나 근대성과 세계화를 재해석하고자 한다.36)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억압의 문제를 확장시켜 생각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전지구적 관점에서나 혹은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

하겠다.

33) 아니발 키하노, 앞의 글, p.38-39.

34) 월터 미뇰로, ｢인식적 불복종과 탈식민적 선택: 선언문｣, 우석균 엮음,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다 (서울: 그린비, 2021), p.168.

35) 최원형, ｢근대성과 식민성이 한 몸이다.｣,《한겨례신문》2018. 03. 08.

36) 월터 미뇰로,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전 지구적 미래들과 탈식민적 선택들, 
김영주ㆍ배윤기ㆍ하상복 옮김 (서울: 현암사, 2018), p.12.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이란 전체 서구의 식민주의 기저에 깔린 논리인 식민성이다. 바로 여기에 서구 문명
과 근대성의 이상과 그것의 전 지구상의 팽창이라는 다중적 과정의 기초를 조율했
던 아주 복잡한 이질적 구조의 매듭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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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미국적 규범이 되어 가는 옥시덴탈리즘의 세계화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온 보편 문화들을 지구상에서 다 소멸시

켜 버릴까? 영어는 인류가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고, 영어

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전통들은 다 잊히는 게 아닐까?37)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 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나 ‘언어차

별주의 (linguicism)’도 식민화와 관련되고, 무력과 다른 또 다른 형태

의 식민화이다. 현재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영어 제국주의 (English 

imperialism)’이다.

중국 소수민족지역, 유럽화한 라틴아메리카지역 외에도 문화 다양

성의 억압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국 사회가 가진 소수민족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문화 다

양성에 대한 억압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 발견되는 인종주의는 

문화 다양성에 강력한 억압으로 작동한다.

인종주의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생물학적 특징을 본질적인 요소

로 간주해 인종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믿게 하며, 그에 따른 차별과 

예속을 정당화하는 신념 체계다.38) 그래서 아시아인은 백인보다 열등

하고, 혐오와 편견의 대상이 되어도 된다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발전

은 노예제도, 아시아인의 노동력,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이 있어서 가

능했다. 그런데 여기서 흑인을 노예화하고, 아시아인에게 값싼 노동력

을 제공받고, 원주민의 땅과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인종주의가 이용됐다.39)

미국의 발전에는 백인 우월주의 및 소수 인종 착취가 있다. 파멸

의 시대 저항의 시대에서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

의 어두운 면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까

지 미칠 것이라 경고한다. “보호구역에 갇힌 인디언, 도심 슬럼가의 

37) 엔리케 두셀, 앞의 글, p.89.

38) 정회옥,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2022), 
p.48.

39) 같은 책,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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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일자리를 잃은 탄광 노동자, 히스패닉계 농장 노동자 등 타자의 

고통은 이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이 먼저 

희생당했다. 우리가 다음 차례다.”40)

이러한 진행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해외 진출을 통한 식

민지 확대에 주력한 유럽의 강대국과는 달리 미국은 해외 진출에 앞

서 내부를 먼저 식민화했다. 이때 동화된 많은 인디언은 이후 미국의 

해외 식민화 과정, 특히 베트남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면서 식민화 주

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게 되었다.”41) 여기서 ‘동화된 많은 

인디언’과 ‘미국을 위해 싸우면서 식민화 주체로서의 자신의 지위’는 

지금도 대상이 바뀌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갈등과 문화적 억압의 구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교묘해진

다.42) 그래서 “백인 노동자에게 백인 우월주의를 불어넣어 백인 자본

가와 백인 노동자 간 계층 문제를 해결했듯이, 아시아인에게 백인성의 

공간을 조금 내주고 이를 통해 흑백 갈등을 흑인 대 아시아인 갈등으

로 치환한” 상황이 펼쳐진다.43) 

문제의 당사자는 빠지고, 엄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며 대립한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 소수민족 사회에서도 소수

민족지에 대규모 한족을 이주시키면서 한족과 소수민족의 갈등이 조장

되고, 소수민족지의 개발과 전통의 보존 등으로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의 갈등이 일어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 하나만을 지목하여 단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복

잡하게 일을 섞으며 본질을 왜곡하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민족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현실

40) 크리스 헤지스, 파멸의 시대 저항의 시대: 크리스 헤지스와 조 사코가 낱낱이 밝
히는 미국 자본주의의 진실, 한상연 옮김 (서울: 씨앗을뿌리는사람, 2013), p.270.

41) 같은 책, p.60.

42) 그리고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진화한다. 예를 들어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
슬람 근본주의로부터 서구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슬람 
국가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이슬람과 비슷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미국에 존
재한다는 사실을 못 본척한 이기적 발상으로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하
고 이용한다. 

43) 정회옥, 앞의 책,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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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미 외국인 거주자가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2019

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 다

양성에 대한 연구는 남의 문제가 아닌, 여기 우리의 문제가 된다. 그

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된다.

외국인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는 한 번에 최장 4

년 10개월만 머물도록 허용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5년 이

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시

아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고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운 것

과 다를 바 없다.44) 

 

다양한 공동체에서 비슷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물론 똑같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라틴아메리카, 미국의 소수민족, 한국의 

외국인 등을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도 북방과 남방이 다르다. 더 들어가면 북방도 

위구르족과 회족이 또 다르다. 본고에서는 그 다름에 천착하기보다 인

류 공동체의 보편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정도

의 차이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기 전에, 인류가 가진 부끄러운 민낯은 

서둘러 반성하고 시정해야함에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 

Ⅳ. 바람직한 공동체의 추구

1. 다양성, 자유, 상호 존중에 대한 성찰

아니발 키하노가 주장한 ‘인식론적 탈식민화’와 이를 위한 ‘자유’와 

‘해방’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결국 지향점은 같다. 그런데 문

44) 같은 책,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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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현실적 대응, 이를 통한 실제적 변화라는 결과의 창출인데, 이점

이 어렵다. 필자는 고대 중국철학에서의 인식문제와 중국 소수민족 사

회의 변화 관찰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켜 왔지만, 아직도 오리무중

이다.

앞서 언급한 언어 사용의 문제를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의 대결 구

도로만 축소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영어 사용에 대한 아프리카 작

가의 두 가지 입장과 같다. 아체베(Chinua Ache be)는 아프리카 상

황에 맞는 영어의 사용을 말하지만, 응구기(Ngugi wuThiong’o)는 영

어 사용의 폐기를 주장한다. 응구기는 “총알은 물질적 정복의 수단이

었지만 언어는 정신적 정복의 수단이었다.”면서 제국주의와의 단절 없

이는 식민지인의 ‘정신의 탈식민화’가 어렵다고 보았다.45) 무엇이 옳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나 남미 혹은 

미국이나 심지어 한국이라는 지역을 떠나, 바람직한 공동체를 추구하

는 고민에서 다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생각해 본다.

첫째, 문화 다양성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과제이지만, 다양성 자체에

만 방점을 찍어서는 곤란하다는 반성이다. 만약 다양성에 방점을 찍고 

문화 다양성 보존에만 몰입한다면, 인류와 지구에 새로운 것이 들어설 

여지 또한 줄어들 것이다.

문화는 진화 발전하며 변해간다. 지금 서울의 문화가 300년 전 조

선시대의 문화와 다르다고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도포자락 휘날리며 

버선신고 다니는 것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게다가 시

간적으로 오래되었다고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구(新舊)가 

빠르게 교차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도시이론가들도 이에 적

극 공감한다. 그래서 린치는 다음처럼 비판했다. 

우리는 한 사물이 역사적이기 위해서는 오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며 무너지지 않고 살아

45) 박종성, 앞의 책,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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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구조물이나 당대의 상류층을 위해 만들어진 비싼 기념물

이 종종 보존의 대상이 된다.46) 

오래된 사물과 역사적인 사물을 구별해서 보았다. 이는 역사적 구

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산에도 적용된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장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들의 문화와 이를 담은 구조물이 개발

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지고 있다. 오래된 것의 무조건적인 보존

에는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반문도 가능하다. 인류는 다양한 모든 

것을 지켜왔나? 인류가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에서나 현대인들의 욕구

에 의한다면 다양성은 파괴 속에 새로운 다양성을 창조했다. 많은 사

람들이 일상 속에 간직하고 싶은 친밀한 시간의 감각은 기념비적 건

축이나 희귀한 유적과는 거리가 멀다.47) 이런저런 이유로 문화 다양

성을 담은 소수민족의 공간도 스스로에 의해 파괴되고 변화하며 오늘

에 이르렀다. 의문은 계속 떠오르지만 이것 하나는 명확하다. 다양성, 

많은 사람의 바람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둘째, 억압의 대척점에 있는 자유, 자유 그 자체보다 자유에 대한 

성찰과 실천에 있어서의 합의를 생각해야한다. 자유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약자의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하다. 

때론 자유와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호되어야할 것이 괴멸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공동체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공동체가 머무는 도시에 있어서 “특별한 시대나 특정 인물

에 도시의 시간성이 맞추어져 있는 도시는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비

46) Kevin Lynch, “The image of time and place in environmental design” 
(1975), in: Tridib Banerjee and Michael Southworth(Ed.), City sense and city 
design: Writings and projects of kevin Lynch.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pp.628-633. (김세훈,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좋은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렌즈 (서울: 한숲, 2018), p.100에서 재인용)

47) 김세훈,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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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해도,48)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수민족 도

시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소수민족 도시의 특징을 제거할 근거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에 맡기지 말고, 강압적 방법으로라도 지

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주하는 공동체의 도

시는 소수의 특징이 사라진 다수의 특징으로 점령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성찰에 더하여 고려할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억압이란 상대를 눌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

은 장려할 것이 못된다. 이는 중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발

견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인들의 힘에 의해 자행된 식민화에서도 

확인했다. 상대를 존중한다면 침략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지금도 계속된다. 무력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지배

하는 일이 많아졌다. 

문화 다양성이 무조건 추구해야할 지상목표가 아니듯, 자유 그 자

체도 무조건 용납할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아니다. 이유는 자명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에 의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압도 무조건 반대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결국 다양성과 자유를 조절할 역할로서의 억압에는 상대에 대한 존

중이 요청된다. 물론 이러한 바람이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린 인류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인간으

로서 품위가 있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는 포기할 수 없다. 

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옳을 수 있

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열린 마음과 문화적 포용력이 결국은 서

로를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문화의 진정한 힘은 확

장력에 있다기보다 수용력에 있다는 말이 가능해진다.49) 

48) 같은 책, p.126.

49)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통합하는 능력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자신의 문화로 창조하는 일이다. 파괴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변
형에 의한 창조로서 문화 전달자와 수용자와 인류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
이다. 김덕삼, 문화의 수용과 창조 (성남: 북코리아, 2013),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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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에 대한 억압은 인류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는 힘

을 가진 다수가 힘없는 소수에게 부리는 횡포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억압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재의 부정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소수는 고립되고 사라질 것이다. 이들에 대한 “혐오가 지

속된다면 고립은 고립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과 극단

주의에 대한 선호로 나아갈 수 있다.”50)는 지적으로 미루어, 문제는 

소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대개 이에 대한 처방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 소수민족

의 문화를 존중한다며, 한편으로는 국제적 행사에 동원하여 대외선전

용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의 문화를 억압하는 행위는 

이중적이다. 

라틴아메리카 학자의 지적처럼 “타코 벨(Taco Bell)같은 초국가적 

레스토랑 체인은 메뉴에 특정한 음식 문화를 포함시키고, 이것이 다른 

문화들에 대한 존경인 것처럼” 내세우지만51) 이는 기만이다. 동시에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문학 이론가 스탠리 피시(Stanley Eugene 

Fish)가 지적한 ‘부티크 다문화주의(Boutique Multiculturalism)’와도 

통한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지만, 속으로는 소수에 대

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다수의 본성에서, 어쩌면 다양성은 엄청난 억

압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또한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에 있

음을 나타낸다. 아예 전무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차츰차츰 있는 

것이 낫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쇠는 음력설이 명절로 인정되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에는 아시아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미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 

명이 거주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다. 뉴섬(Gavin Christopher 

Newsom) 주지사의 말처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한 일로 함께 공존

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52) 

50) 정회옥, 앞의 책, p.247. 

51) 엔리케 두셀, 앞의 글,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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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이상적 바람과 달리 문화는 힘과 양에 

의해 변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화롭고 선한 의지에 기대기보다, 

정치적 힘과 경제적 양에 따라 움직였다. 그리하여 이상적 구호는 또 

하나의 혹세무민이었고, 이 또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문화 다양성과 억압은 중앙정

부와 소수민족 자치, 하나의 중국과 56개 민족, 한족 중심의 문화와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사이에서 벌어진다. 소수민족 문화의 억압은 결

국 하나의 중국으로 모아질 것이다. 소수의 문화는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에서 박제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를 통해 ‘우린 하나’라는 일

체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중국 소수민족의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전시켜 

생각해 보자. 소수민족 관리와 통치에 있어 원칙은 하나의 중국이다. 

소수의 문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한족

의 문화에 스며들 것이다. 바로 자주 언급되는 용광로 같은 중국의 모

습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국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갈 조금 더 바람직

한 방향을 중국의 만세사표 공자(孔子)에 기대어 생각해 본다. 

공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동이불화(同而不和)를 말했지만, 이를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화이부동이다. 

조화로우면서 서로 다른 형태이다. 둘째, 동이불화이다. 하나의 문화

로 같지만 서로 조화롭지 못하다. 문화 다양성을 억압하며 하나의 문

화가 강제된다. 셋째, 조화롭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불화이부동(不和

52)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날(음력설)을 주 공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캘리포
니아 주민 모두에게 음력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고적으로 세계인구리뷰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약 2000만 명(미국 전체의 6%)이다. 
음력설을 미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 2022년 초에 발의됐
다. 임선영, ｢‘설날’도 美캘리포니아 명절 됐다…음력설 공휴일로 지정, 왜｣,《중앙
일보》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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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不同)은 공동체가 궤멸하여 사라지기 직전의 모습일 것이다. 넷째, 

반대로 조화로우면서 같은 화이동(和而同)이다. 이 경우를 이상향이라 

말할 수 없다. 같다는 것에는 조화가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

지도 않다.

결국 공자가 손꼽은 화이부동의 상태는 현대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과

거의 역사를 보아도 다양성 속에 문화가 발전했다. 아무리 우수한 것

이라도 우수한 것으로 획일화된 공동체는 위험하다. 이는 “어떤 공동

체가 가시적 ‘무엇’(재산ㆍ국적ㆍ인종ㆍ종교ㆍ이데올로기)의 공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53) 

없기 때문이다. 최고의 가치가 좋은 것이어도, 혹은 좋지 않은 것이어

도 결과는 같다.

엔리케 두셀은 식민주의에 벗어난 민족들이 근대성의 좋은 점을 받

아들이면서 문화적 타자성을 긍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허한 단

일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스타일이 아니라 “트렌스모던적이고, 다문화

적이며, 비판적이고 상호문화적인 대화를 통한 여러 개의 세계가 포함

되는 세계(pluriverso)를 지향하는 것”을 주장했다.54)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적인 이념들은 애국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국제적인 

우애도 강조했으며, 계급특권과 정치적인 배타성을 비난했지만 

계급조화를 촉구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관용과 가톨릭의 반동을 

질타했지만 덕, 공동체, 형제애, 자기희생이라는 기독교의 이념

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경제적 자유와 사적인 소유를 

장려했지만 금주, 절약, 협동, 저리 대출을 설교하기도 했다. …

이미 신뢰를 잃은 구체제 엘리트들과 정치 제도들의 이기주의

만이 그것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55)

53) 모리스 블랑쇼ㆍ장 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ㆍ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p.140.

54) 엔리케 두셀, 앞의 글, p.106.

55) 스티븐 하트ㆍ니콜라 밀러,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
리카연구소 옮김 (서울: 그린비, 2008),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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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틴아메리카학자들이 비판한 근대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

한 근대성이 촉발한 “교육팽창을 통해 문학과 예술 시장이 나타났고, 

이것은 몇몇 작가와 예술가들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했다.”56) 그리고 

이는 내부의 갈등과 충돌 속에 변화를 일으켰다.

물론 근대성과 관련한 식민주의는 “현대의 삶에 대한 사회학 이론

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시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

의 권력 관계를 형성하며 과거의 식민지들을 계속해서 망치는 주된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57)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 지구적 불평등과 지구화 과정에 대한 그들의 설

명은 타당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 현재의 식민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부적적할 의도로 

자행된 근대성과 식민주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나쁜 결

과로만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에 이식

된 것에서 필요한 것은 수용하고 이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확장력

이 아닌 수용력에서 문화의 진정한 힘을 찾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성의 전면 거부가 아니라 장점은 수용하고, 근

대성에 의해 부정되고 비하되었던 고유의 문화를 재발견하는 트랜스모

더니티(trans-modernity)는 공자의 화이부동과 통한다. 동시에 앞에서 

제시한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의 추구 이전에, 억

압의 반대편에 있는 자유의 추구 이전에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으로 안착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 속에서 억압의 어두운 면도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민족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 그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소수민족 문화는 존립시켜야 할까? 이

에 대한 대답은 질문에 대한 정정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소수민족 

56)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이성훈 옮김 (서
울: 그린비, 2011), p.115.

57) 앤서니 기든스ㆍ필립 W. 서튼,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옮김 (파주: 동녘, 
2022),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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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존립과 폐기에 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자와 소수를 보호

하며, 화이부동의 다르지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에 대한 방안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다양성은 서로의 생활과 결정을 존중해 주며 존재할 때 가치가 있

다. 지금의 소수민족 문화도 자신들에 의해 생장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듯이, 지금의 문화도 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호존중이 배제된 채, 이를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58) 이러할 때, 중국 소수민족지역이나 라틴아메리카 혹은 

미국이나 한국의 어디에서든 인류가 가진 본성의 부족함을 채우고, 화

이부동하며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나오는 말

본고의 목적은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억압을 무

조건 비판하는 데 있지 않다. 조금 면밀히 들어가 살펴보면 원인의 원

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나, 누구만의 잘못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많

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에서의 문제에서 상호 존중이 결

여된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행동이나 이를 변명하는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59) 하지만 원인의 원인을 

58) 변화는 서서히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2022년 6월 콜롬비아 대
선에서 최초의 좌파 후보가 승리했다. 이천년 대를 전후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
난 핑크 타이드(Pink Tide)의 재현이다.

59) 위구르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수
준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
도위츠,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영래 옮김 (서울: 더퀘스트, 2022), pp.330-333에
서는 다음처럼 지적한다. 범죄 발생 전에 개인을 뒤밟는 식의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대다수가 자
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는 끔찍한 검색이 끔찍한 행동으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분명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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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문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 경험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 세계적인 엔지니어, 투자자, 홍보 회사들이 인간 재교

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신장이 시애틀 뒤에 버티고 서있었던 방식과 같은 상호연결망은 사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60)

정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판단과 행동은 또 다른 문제

를 혹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동시에 지금껏 정치적 수

사와 경제적 계산으로 본질을 왜곡한 결론은 세상을 현혹시켰음도 잊

어서도 안 된다.

소수민족 문화 다양성의 보이는 억압에서는 한어 교육의 확대, 소수

민족 언어의 제재를 비롯하여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배제된 고등교육의 

확대를 언급했다. 이러한 것은 보이지 않은 억압에도 작용한다. 반면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도시화, 현대화를 앞세운 도시개발, 중앙정부의 

교육을 받은 소수민족 출신 간부의 활용 등은 결국 소수민족의 정체성

과 전통을 고사시킬 것이다. 결국 소수민족 문화 다양성의 억압은 존재

에 위협을 가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억압은 “라

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식민지의 언어를 사용하니 무슨 수로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라는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Roberto Fernandez 

Retamar)의 말처럼 일종의 예언이 될 수도 있겠다.61)

문화 다양성에 대한 통제는 작은 장에서 보면 자치와 자율을 보장

하는 것 같지만, 작은 장을 아우른 상위의 장에서 보면 계산과 계획에 

의해 의도된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세세한 것까지 구체

적으로 다루는지 알 수 없지만, 커다란 방향에서는 자신들의 방향과 

60) 대런 바일러, 앞의 책, p.172.

61) 그는 셰익스피어의 폭풍우에서 칼리반이 말한 “네놈이 내게 말을 가르쳤지, 그
리고 내가 얻은 것은 /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다. 내게 말을 가르친 대가
로 / 천연두에나 걸려 뒈져라!”로 이러한 상황을 저주한다. 침략자는 의사소통을 위
해 칼리반 또는 라틴아메리카의 선주민에게 강제로 자신의 말을 배우게 했다. 로베
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 칼리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읽기, 김
현균 옮김 (서울: 그린비, 2017), pp.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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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갖추고 행동한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을 장려할 수만은 없다. 

중국에서 한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다. 동시에 

고등교육 진학을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더 배우고 공부해야 한

다. 그럴 때 민족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나 깨달음도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의 증가도 계속 되어야 하고, 도시의 개발도 막을 수 없다. 편

리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유럽에 의해 문화적으로 잠식되어, 스스로 창

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과 닮았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학

자들의 주장처럼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다양성과 자유

에 대한 성찰과 상호 존중의 마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상황에 기초하여 화이부동의 실현을 생각해 보았다. 공동체의 건전한 

존립을 위해 다양성은 필요하다. 공동체의 다양성은 다르지만 서로 조

화롭게 공존할 때 가치가 발휘된다. 자유도 억압도 상대에 대한 존중

에 기대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빛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물론 이제 시작이다. 앞서 제기한 실천을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보

다 정밀한 입체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시간적 데이터

를 이용하여 과거의 사실에서 살펴보며 인류의 민낯을 인정하는 자세

도 필요하다. 그 동안 인류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전제정권을 찬

미하던 논리, 제국주의의 침략을 옹호하던 이론, 거대 자본의 횡포를 

두둔한 언설들을 (당시 그 장소에서는) 맹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간을 앞질러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며 지금 여기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입장의 중첩 속에 입장을 바꿔가며 여러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각까지 담아야할 

것이다. 그 속에 지금보다 진보한 공동체의 미래가 있다.



208 대순사상논총 제44집 / 연구논문

【 참 고 문 헌 】

김덕삼, ｢석림이족자치현(石林彛族自治縣)의 변화 환경과 전망｣, 한중사

회과학연구 10-3, 2012.

http://uci.or.kr/G704-002068.2012.10.3.003

______, ｢운남성 이족 자치현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수민족의 실태 연구｣, 
중국학논총 36, 2012.

______, ｢장의 변화를 통한 중국 소수민족의 자원적 변화 고찰｣, 중국연

구 58, 2013.  https://doi.org/10.18077/chss.2013.58..010

______, 문화의 수용과 창조, 성남: 북코리아, 2013.

______, ｢도시화와 중국 소수민족의 한화(漢化)｣, 인문과학연구 34, 2018.

______, ｢공동체의 추구와 실현에 대한 성찰: 중국 사회를 중심으로｣, 동
아시아고대학 66, 2022.

http://dx.doi.org/10.17070/aeaas.2022.6.66.173

김세훈,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좋은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렌즈, 
서울: 한숲, 2018.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이성훈 

옮김, 서울: 그린비, 2011. 

대런 바일러,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홍명교 옮김, 서울: 생각의 힘, 

2022.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 칼리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라틴아메

리카 읽기, 김현균 옮김, 서울: 그린비, 2017.

모리스 블랑쇼ㆍ장 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ㆍ마주한 공동체, 박준

상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파
주: 살림, 2022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영래 옮김, 서울: 더

퀘스트, 2022. 

스티븐 하트ㆍ니콜라 밀러,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구중심주

의에 대한 성찰,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옮김, 서울: 

그린비, 2008.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과 억압 / 김덕삼 209

아니발 키하노, ｢식민성과 근대성/합리성｣, 우석균 엮음, 오르비스 테르

티우스: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다, 서울: 그린비, 2021. 

앤서니 기든스ㆍ필립 W. 서튼,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옮김, 파

주: 동녘, 2022.

엔리케 두셀, ｢해방철학의 관점에서 본 트랜스모더니티와 상호문화성｣, 우
석균 엮음,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

다, 서울: 그린비, 2021.

월터 미뇰로,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전 지구적 미래들과 탈식민적 

선택들, 김영주ㆍ배윤기ㆍ하상복 옮김, 서울: 현암사, 2018.

___________, ｢인식적 불복종과 탈식민적 선택: 선언문｣, 우석균 엮음, 오
르비스 테르티우스: 라틴아메리카 석학에게 듣는다, 서울: 그린

비, 2021.

정회옥,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

스, 2022.

크리스 헤지스, 파멸의 시대 저항의 시대: 크리스 헤지스와 조 사코가 

낱낱이 밝히는 미국 자본주의의 진실, 한상연 옮김, 서울: 씨앗

을뿌리는사람, 2013.

김윤구, ｢중국, 소수민족 학교서 ‘중국어 수업’ 확대…입시도｣ 《연합뉴

스》, 2021. 2. 8.

임선영, ｢‘설날’도 美캘리포니아 명절 됐다…음력설 공휴일로 지정, 왜｣,
《중앙일보》2022. 10. 3.

전정윤, ｢“몽골어 대신 중국어 써라” 중 이번엔 몽골족 문화말살?｣,《한겨

레신문》2020. 9. 7.

최원형, ｢근대성과 식민성이 한 몸이다.｣,《한겨례신문》2018. 03. 08.

JanMohamed, Abdul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Kevin Lynch, “The image of time and place in environmental design,” 

1975 in: Tridib Banerjee and Michael Southworth(Ed.), City 

sense and city design: Writings and projects of kevin Lynch,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210 대순사상논총 제44집 / 연구논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

《YouTube》https://youtube.com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과 억압 / 김덕삼 211

◾Abstract

Cultural Diversity and Repression in Communities: 
A Study on China and Latin America

Kim Dug-sam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for SangSaeng, Daejin University

In this study, discussions of the suppression of cultural 
diversity in communities was conducted. First, based on the 
studies conducted so far and recent changes, the oppression that 
exists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ethnic minorities was 
considered. The visible suppression mentioned was the expansion 
of Han Chinese Mandarin language education, sanctions on 
minority languages, and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at the 
exclusion of minority identities. In terms of ‘invisible’ oppression, 
urbanization, urban development with modernization at the 
forefront, and the use of officials from minority ethnic groups 
educ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re items that were 
discussed. 

Next, the case of Latin America was examined. I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theory of resistance against Europeans 
and European culture. Based off of the worries and experiences of 
Latin American intellectuals who have underwent oppression as 
individuals from culturally diverse backgrounds, a matur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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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rmulated that could be used to defend Chinese minorities in 
the future. There is a specificity to the problem of Chinese 
minority communities. However, from a large perspective, 
experience and self-critical exploration in Latin America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specificity of Chinese minority 
communities. Their situation resembles previous situations in Latin 
America when native cultures were being culturally eroded by 
Europe. Thus, as Latin American scholars argue, a shift in 
percep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o this, in the text, it is 
likewise necessary to reflect on diversity, freedom, and 
mutualistic respect. There are proposals advocating for the 
realization of Heyibutong (和而不同 harmony but not through 
sameness) based on the situation in China.

In the process of this consideration, much thought was given 
about what the observed communities are like and what a 
hypothetically desirable community would be like. This extends 
not only to Chinese minority communities and native residents of 
Latin America, but also to Asia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ers in Korea.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desirable 
communities characterized by cultural diversity can be skillfully 
pursued.

Keywords: Communities, Diversity, Suppression, Chinese Minorities, 
Latin America

논문투고일 : 2023.01.25.   심사완료일 : 2023.03.02.   게재확정일 : 2023.03.08.


